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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까?

각 계열은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가령 라이프니츠는 여러 관점들을 통해 도시를 바라.

보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복수의 관점에서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,

라 전적으로 구별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기저에 놓인 계열들은.

분기하고 발산한다.

하지만 그것은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히 어떤 수렴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상대적

의미의 발산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 의미의 발산이다 여기서 수렴 지점 수렴 지평은 어. . ,

떤 카오스 안에 놓여 있고 이 카오스 안에서 언제나 자리를 바꾸고 있다, .

발산은 긍정의 대상이고 그와 동시에 이 카오스 자체는 지극히 실증적이다 카오스는 온, . -

주름 운동에 놓인 모든 계열들을 끌어안고 있는 현자의 돌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 지보‘ ’ . (至

는 동시적으로 성립하는 모든 계열들을 긍정하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온 주름으로 만) -寶

든다 조이스가 콤플리카치오 이론가인 부르노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.( complicatio

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.)

온 주름 운동 밖 주름운동 안 주름운동은 삼위일체를 이룬다 일체를 이루는 체계 전체- , - , - . ,

다시 말해서 카오스 계열들 분화소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 전체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 해, ,

명될 수 있다 이 체계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카오스의 안과 밖을 발산하. ,

는 계열들이 드나들고 또 분화소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다.

각 계열은 바깥으로 주름을 펼치거나 자신을 개봉한다 하지만 이런 밖 주름운동이나 개봉. -

운동은 각 계열과 다른 계열들 간의 차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각 계열은 자기 자신 안에 다.

른 계열들을 안 주름처럼 함축하고 또 다른 계열들 안으로 안 주름처럼 함축된다 각 계열- , - .

은 가지 자신 안에 다른 계열들을 봉인하고 또 다른 계열들 안으로 봉인된다 이런 주름운.

동 봉투운동은 모든 것을 복잡한 온 주름으로 만드는 카오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발산하는, - .

계열들 그 본연의 계열들은 단일한 통일성을 이루고 그것이 곧 일체를 이루는 체계의 총, ,

체성이다.

문제 의 객관성은 그런 총체성에 상응하여 성립하고 물음 문제들의 방법은 바로 여기서 비‘ ’ , -

롯된다 조이스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보다 앞. ,

서 루이스 캐롤은 이미 그런 방식을 통해 혼성어들을 문제틀의 지위에 올려놓았다.



주름 의 개념-Pli▲

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카오스라고 하는 게 단지 코스모스의 대립하는 부정이 아니라 거꾸로

카오스에서 오히려 코스모스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카오스라고 하는 거는 질서가 없는,

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질서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렇게 이 사람이 들뢰즈가 그 잠재성이. ,

라는 거를 잠재성 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어떤 코스모스의 반대항으로서의 카오, virtuality , ,

스가 아니라 거꾸로 코스모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코스모스보다 훨씬.

더 아주 복잡하고 두꺼운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할 적에 나타나는 개념이 라는 개념이‘pli’

에요 주름. .

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이죠 어떤 면이, .

에요 어떤 면인데 요 면을 추상적인 어떤 면으로서만이 아니라 뭔가 그게 그 안에 엄청나. ,

게 많은 를 담고 있는 또는 를 담고 있는 어떤 한 겹의 면이potentia . intensity virtuality.

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적에 이 사람이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게 이 라는 거예요 이 주름‘pli' .

이라는 개념은 재미있는 게 주름이라는 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, .

하나로서의 주름▲

하나는 뭐냐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중층적이지 중층적인데 사실 피면 하나 아니냐 주름, . , .

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 겹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겹인데 사실은 피면. ,

다 하나라는 거예요 쫙 피면. .

주름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뉘앙스인데 그 할 때 그, ‘implication’, ‘multiplicity’ 'pli'.

그다음에 복잡하다 그다음에 무슨 설명한다 할‘multiplicity’ ‘implication’ ‘complicated’ .

때 다 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를 설명하는 거는 요런 게 이‘explication’ ‘pli' . A ,

렇게 있으면 우리한테 보이는 건 이렇게 만 보이잖아요 안에가 안보이잖아요 그러surface . .

니까 요놈을 설명한다는 거는 이놈 안에 접해 있는 주름들을 펴는 거야 펴서 보여주는‘pli' .

거야 그게 야 그러니까 일상어 자체가 대개 의미심장하지. ’explication‘ . ’ex-pli-cation‘ .

함축으로서의 주름▲

그다음에 이 뭐에요 반대지 이 엄청나게 복잡‘implication’ . . ‘implication’

한 얘기가 쫙 잡혀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함축된 거죠 라는 건. . ‘pli'

참 재미있는 말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쓴 책 중에서 라는 책이. Pli『 』

철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시네마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, .

라는 개념의 유래를 쭉 거슬러 가면 라이프니츠로 가요‘pli’ .

그전에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라는 생각을 상당히 중시하고 체‘pli’

계적으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사람은 라이프니츠야 그 사람은 라는. ‘pli’

말 자체를 많이 안 쓰지만.
라이프니츠



라이프니츠의 미세지각으로서의 주름▲

그래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체계하고 라이프니츠의 유기철학이라는 말을 썩 그렇게 써도

안 맞고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내가 볼 적에 유기체 철학이 아니라 계열의 철학이에요. .

선 모든 게 계열로 되어 있다 모나드라고 하는 것도 카이자르의 모나드가 뭐에요 카line. . . .

이자르의 모나드라는 게 일종의 라인이야 카이자르가 겪은 일들 있지 루비콘 강을 건너다. . .

클레오파트라를 만나다 폼페이우스와 싸우다 이런 것 그런 것들의 어떤 계열체지 그래서. . . .

거기 쪽에 보면 각 계열은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게 뭐냐면 모나드야 하나의 이216 . .

야기야.

어떤 하나의 모나드는 하나의 이야기지 그렇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나드 안에 어떻게. ?

있습니까 있다가 쭉 펼쳐지는 거야 어디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쭉 펼? implicate .

쳐지는 거 이 책의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인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 결정. .

론의 체계 자체는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변적인 예가 되겠지만 보통 사.

고의 패턴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흥미롭고. .

그런데 라이프니츠 얘기 중에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하나의 모나드에는 사실은 우주 전체,

가 접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나드에는 우주의 어떤 일정한 빈의들만 접혀있는 게 아니.

라 우주의 모든 빈의가 접혀있다는 거지, .

허황별의 세계라는 이미지 중 십중방 하나의 먼지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접혀있는 윌리. ? .

엄 브레이크의 시 그게 라이프니츠의 중요한 생각인데 그게 이 사람은 라는. . envelopment

말 쓰죠 그것도 접혀있는 거죠 쭉 접혀 있는 거예요 그 라고 하는 게. envelopment. . . veli

봉투 접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지 모든 게 접혀있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. . .

먼지에도 온 우주가 접혀있는데.

그렇다면 왜 만약에 모든 거가 접혀있으면 구별이 안 될 것 아냐 이놈도 우주 접고 있고. . ,

이놈도 우주 접고 있고 이놈도 우주 접고 있고 그럼 이게 왜 세 개지 하나가 아니고 하, . ? ?

나가 될 거 아냐 모든 게 딱 하나가 설사 남이다 하더라도 다 같아야 될 것 아냐 이제. . . .

우주 우주 우주 이런 식으로1, 2, 3. .

그럼 왜 도대체 우주라는 걸 다 접고 있는데 왜 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 라고 이야기하.

면서 이 사람이 라는 말을 끌어들이죠 라는 말도 라이프니츠가 유perspective . perspective

래해요 그 단어도 단어야 뭐 그전에 있었고 쓰였겠지만 라는 그 개념도 명확. . . perspective

한 철학사적인 개념으로 그거를 만든 게 그것도 라이프니츠죠 관점이라는 말. perspective. .

중요한 말로 나중에 니체도 자주 하고.

그게 뭐냐면 설상 모든 것이 모든 모나드가 그 안에 우주를 접고 있다 하더라도 꼭 모나드

가 각 모나드가 클리어하고 하게 지각하는 명령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distinct .

기 종로에 있는 라는 사람하고 여기 동교동에 있는 라는 사람은 똑같이 다 우주 접고 있A B



어 요 사람한테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영역하고 이 사람한테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는.

영역은 다르다는 거죠.

그게 야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는 인식론적 개념이 아니라 뭡니perspective . perspective

까 존재론적 의미 내가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. .

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.

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 사물을. .

그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사동에 있는 사람도 여기를 지perspective .

각하고 있고 동교동에 있는 사람도 인사동을 지각하고 있다는 거야 단지 클리어하고.

한 지각은 못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이 사람이distinct . ‘petites perceptions’

미세 지각 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‘ ’ .

제임스 조이스적 문학기법▲

그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뢰즈가 그 쪽 맨 아래 보면 카오스는276

원주름 운동 이게 아마도 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. complication ,

을 거기에 놓인 모든 계열들을 그러니까 뾜리 까쓰용 함께complication , .

얽혀 있는 거예요 주름이. .

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현재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묘사한 것.

중 하나가 제임스 조이스 그 피네간의 경야 라는 것 있죠 엄청 어려. .『 』

운 책인데 그게 이제 그런 것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. . ?

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거기서 주름 잡히고 얽히게 돼요.

그러니까 우리가 식당가면 라볶이 이런 것 있잖아 라면과 떡볶이 라볶이 그런 게 조이스. . .

의 문학적 기법에 통속화된 거야 조이스도 사실은 그런 기법인데 워낙 복잡한 거야 조이. . .

스적 문학기법이 이렇게 통속화되어 가지고 아주 간명화 된 게 라볶이 지금은 이제 그런.

게 누구나 이해하지만.

그러니까 피네간의 경야 같은 걸 보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단어가 앞 절반은 라틴어고,『 』

뒤에 보면 그리스어야 이렇게 돼 있죠 단어 한 단어인 거야 이게 그 희한한 게 많죠 데. . . , .

리다도 그걸 많이 흉내 냈는데 그래서 이제 콤플리카치오 그다음에 그것을 펼친 에스플리. ,

카치오 접는 임플리카치오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런 식의 라이프니츠적인. . .

기법을 사용하는 또 한 사람의 문학자가 보르헤스죠 그 보르헤스도 그런 걸 사용하죠. .

제임스 조이스


